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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원전

현대를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현저할 때 불확실성은 곧 ‘위험(risk)’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이 이제는 확실한 위험으로 우리의 일상과 공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확실과 위험이 일으킨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원전과 관련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원 가운데 원자력이 가지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탈원전을 논하는 현재이지만 
탈원전 시점은 요원한 미래로 느껴집니다. 또, 원전기술의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한국의 기술적 
역량과 원전이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효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공기 사고가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항공을 편리하게 활용합니다. 많은 영화가 항공 사고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사고확률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낮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와 언론을 통해 
또 정치적인 이유로 가공되어 확대 재생산된 원전의 위험성은 실제보다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 아닐지 
의문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부정적 정보에 본능적으로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가 점령해버린 현대 콘텐츠 환경에서 원전 관련 정보에 대한 왜곡은 더 커질 것이고 부정적 
정보의 확산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타당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이를 ‘재난(disaster)’이라고 부릅니다. 재난 이후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재난을 막기 위한 인적 그리고 기술적 노력은 단연 제1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혁신 가운데 원자력이 재난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그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한 과거의 재난들은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자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가짜정보의 범람과 시민들의 지각된 불안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조직은 대중에게 
사실 기반의 과학정보를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 
그리고 대중의 위기감을 경감시키고 합리적 사고를 끌어내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전염병 발발 이후 급변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 소비 
심리와 행태 그리고 미디어 기술의 혁신을 이해하고 원자력 관련 소통을 보다 고도화해야 합니다. 

불안은 저항하면 나타나고 주시하면 사라집니다. 시민들이 불안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현상을 
주시해 통제감을 높일 수 있도록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탈원전이 
현실화될 먼 미래 시점까지 원자력이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자의 엄밀한 
판단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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